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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o, Kyung Jin and Kyoung Rang Lee. 2022. An exploratory study to improve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post COVID-19 er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220-1235. 
 
This study was planned to find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Korean English learner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post COVID-19 
era. Fifty-two university students (22 students in A university and 30 students in B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various factors were measured, including their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ies, self-efficacy,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and self-evaluation on their speaking and communicative abilities in English and 
Korean. The participants showed relatively low scores in every measurement, compared 
to their high academic performances; for example, they showed low communicative 
competencies with low self-efficacy and did not use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frequently. While both university students showed similar results in almost all 
measurement, som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A and B university students. 
Moreover, the self-rated scores of their English communicative abilitie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ose of Korean communicative and speaking abilities, as well as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while their belief in their own abilities (i.e., self-
efficacy) influenced their performances in speaking in Korean, not in English. The 
detailed results and discussions are given, as ar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potential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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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가 지나간 교육의 현장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일부 대학 또는 대학의 일부에서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온라인 학습 방식이 초·중·고 및 대학교와 사립 학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육 

기관으로 확장되어 활용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시간과 장소의 탄력적 운용이 장점인 

온라인 수업이 모든 과목으로 확대되어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장소의 탄력성이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모든 과목을 언제, 어떻게 들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학업의 양이 누적되어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2021학년도 1학기 온라인수업 운영 결과(KERIS), 향후 

온라인수업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 

지원이라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조절적 학습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강후동 2021, 유경애 2020).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문제점으로 학습부진 학습자 증가와 

기초학력 저하, 특히 부모의 경제력 및 자녀교육 관심도 등에 따라 계층별 교육격차가 심화된 

것(최성광, 최미정 2021)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과목에서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2019년에 비해 2020년 3수준(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영어에서 가장 많이 저하되었다(국어 7.5 하락(82.9％→75.4％), 수학 3.6 하락(61.3％→57.7％), 

영어 8.7 하락(72.6％→63.9％)됨).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읽기 능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 영어 읽기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통계센터(NCES) 주관 국가학업 

성취도평가(NAEP) 등을 실시하여 ‘읽기’와 수학 등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파악해왔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온라인 시험 프로그램 업체인 

르네상스러닝이 실시한 2020년 가을 시험 결과에 따르면 7,800개 학교 300만명 대상으로 한 

읽기 시험이 코로나 이전보다 4-7주 정도 저하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시행된 온라인 학습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으며(Hanushek 

and Woessmann 2020), 빈곤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온라인수업이 비효율적이며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영어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2015)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연방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읽기회복(Reading RecoveryⓇ), 읽기180(Read 180)Ⓡ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ducation First(EF)라는 스웨덴 교육기업에 따르면 영어능력은 여전히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기술의 발달로 나라간의 경계가 거의 없어진 글로벌 시대에, 소통과 협업에 

필수적이다. EF가 비영어권 100여개 국가와 해당 국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능숙도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영어능력지수(English Proficiency Index, EPI)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어는 

37위였으며 안타깝게도 진단을 시작한 2011년부터 13위, 21위, 24위, 27위, 27위, 27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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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 37위, 32위, 37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영어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에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더불어 모든 교육의 목표를 

능력(abilities) 향상에서 역량(competencies) 함양으로 바꾸고 있다. OECD(2005)는 “역량을 단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특정 맥락에서 심리사회적 자원들을 이용하고 동원하여 더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이란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IT 기술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고려할 수 있는 능력”(p. 4)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기조절적 학습 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어학습전략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e.g., 

Kaylani 1996, Lai 2009, Lee and Oxford 2008, Park 1994, Seok 2010). 그러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런 영어학습전략과 학생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자기효능감)과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자기 평가)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똑 같은 

전략을 가르쳐주어도 어떤 학생들은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배운 전략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는 일이 우선은 중요하고 이 때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 본인이 무언가를 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의지를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Bandura 1997). 또한 본인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평가해보는 

자기 평가가 실제 영어학습전략 이용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Lee and Oxford 2008). 

영어읽기전략을 쓸 수 있다고 믿을수록(자기효능감) 영어읽기전략을 더 많이 쓰고, 영어읽기 

전략을 더 쓸수록 영어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Lee 2010)는 있지만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영어학습전략 및 스스로의 말하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자기 평가한 결과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2. 문헌 연구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행동을 하며 평가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강후동 2021, Knowles 1975), 이러한 학습 수행 행동에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학습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행동은 영어학습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Oxford 1990). 또한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 행동을 

스스로 조작하고 실행해낼 수 있다고 개인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이라고 하며, 실제로 학습자가 

하는 행동인 학습전략과 같은 인지적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Bandura 1986, Multon, 

Brown, and Lent 1991).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목 또는 분야의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해당 

분야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서 연구되어 왔다. 초기에는 컴퓨터 이용과 관련하여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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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컴퓨터 이용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업 만족도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은주, 박인우 2012). 그리고 수학(Pajares 1996), 

간호(주영주 2020, 차지은, 강현주 2020), 이러닝(Kiliç-Cakmak 2010)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다가 영어학습(Lee 2010, Wong 2005) 분야에서도 영어학습전략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74명의 말레이지아 예비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영어학습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Wong 2005), 자기효능감이 높은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학습전략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어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도(5학년, 8학년, 11학년)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관계를 볼 수 있었고 

(Zimmerman and Martinez-Pons 1990), 자기효능감이 높아서 쓰기 전략을 더 많이 활용했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쓰기능력도 함께 향상되는 것을 알 수도 있었다(Schunk and Swarts 1993).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시도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김아영, 

박인영 2001,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영 2003, Jinks and Morgan 1999, Magogwe and 

Oliver 2007).  

상기한대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과목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특히 영어는 상호 대면 관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강조하는 과목이므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할 때 교수자는 물론이고 학습자들도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제스처, 표정 

등)이 표현되지 않는 상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어떤 요소들이 학업 및 교수 성공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후동 2021, 김한나, 김성원 2021, 박부남 2021, 유경애 2020, 이보경 2020).  

온라인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영어 자기효능감과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김정현 2021). 또한 온라인으로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학기초와 학기말에 

비교한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다(유경애 2020).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동과 영어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계획, 영어에 대한 

열정, 영어 학습자로서 본인에 대한 평가와 믿음 등 학습자 본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강후동 2021).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또한 영어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요소가 증가된 요즘의 교육 환경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영어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요한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어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도, 온라인 수업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고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학습 

전략과 자기효능감, 본인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의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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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대학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 1. 참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 등), 자기 평가(말하기능력, 의사소통능력, 선호도 

등) 결과가 어떠한가?  

연구 질문 2.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2년째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의사소통역량, 영어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영어의사소통역량과 관련이 있는 

영어 말하기, 영어능력, 우리말 말하기, 우리말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을 수업 중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서울 소재 두 대학에서 영어교육 관련 기본 이론을 다루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설문지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 총 55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설문지에만 참여한 3명을 제외한 52명(A대학 22명, B대학 3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A대학에서는 영어교육 관련 기본 이론을 전공으로 수강하고, B대학에서는 교양으로 수강하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를 2년째 경험하고 

있고, 두 대학 학생들 모두 첫 해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동영상 위주), 그 다음 해에는 온라인 

수업(동영상과 실시간 병행)과 간헐적인 오프라인 수업 방식을 경험하며, 첫 해보다 둘째 해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선호도가 높아져 있던 것이 흥미로워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비슷한 지역의 두 대학에서 같은 영어교육 이론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변천사를 

비슷하게 경험한 대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또는 차이점이 있을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2. 연구 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김아영, 박인영 2001)를 이용하였다. 총 28개의 항목이 3개의 하위 

영역(과제 난이도 선호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R).” 등의 항목이었으며, 여기서도 (R)표시된 항목은 대답의 신빙성을 측정하기 

위해 역으로 코딩해서 분석을 하는 항목이다.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초·중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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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 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이석재 외(2003)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49개의 항목이 5개의 하위 영역(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전환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매우 드물게 – 매우 자주)로 측정하였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내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똑 같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서 

다른 표현방식으로 말한다(R).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다(R).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음을 말이나 

몸짓으로 드러내 보인다.” 등의 항목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였으며, (R)표시된 항목은 대답의 

신빙성을 측정하기 위해 역으로 코딩해서 분석을 하는 항목이다.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대답을 하라고 하였으며, 내용이 영어인지 한국어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혼동스러워할 수 있어 자기 평가를 할 때 우리말로서의 의사소통과 영어로서의 

의사소통에 대해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영어학습전략은 Oxford(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Strategies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를 이용하였으며, 총 50개의 항목이 6개의 하위 영역(기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 상위 

인지전략, 정의전략, 사회전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 플래시 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 영어의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영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을 일기에 적는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의 능력과 

영어 말하기 능력, 우리말로 의사소통할 때의 능력과 우리말 말하기 능력을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해보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영어학습전략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스스로의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3.3. 자료 수집 절차  

 

우선 연구자들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을 4개 학기 동안 진행해 오면서,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치했고, 코로나 초기에는 매우 

힘들어했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향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요소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기 초에 이를 계획하고 의사소통역량, 영어학습전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적절한 도구들을 추려내어 학습자들이 

활용할 형태의 구글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뇌와 학습 전략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주차에 수업 중 활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각각의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해석하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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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절차  

 

설문 결과는 구글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엑셀로 다운 받아 역코딩 항목(R로 표시)들은 역으로 

코딩하여(1은 5로, 2는 4로, 4는 2로, 5는 1로) 데이터 클리닝을 하였다. 각 설문지마다 총 평균을 

산출하여 사회적 연구 분야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참여자들 결과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대학의 데이터를 

분할하여 같은 방식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 평균의 평균(3.23)을 기준으로 표준편차(0.51) 전후의 

값(2.73, 3.74)으로 상중하 그룹을 나누었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두 대학 학생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 제안,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위드코로나 시대의 자기주도적 학습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4.1.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 자기 평가 현황   

 

우선 두 대학의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평균을 기준으로 상중하 그룹으로 나눈 두 

대학의 학생 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기효능감 현황 

 전체학생 A 대학 B 대학 

상  

중 

하 

16 (30.8%) 

28 (53.8%) 

8 (15.4%) 

5 (22.7%) 

15 (68.2%) 

2 (9.1%) 

11 (36.7%) 

13 (43.3%) 

6 (20.0%) 

 

중간 정도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28명, 53.8%),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30.8%)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보다(15.4%) 

많았다. 이는 두 대학 학생들 모두 중고등학교 및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중상위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더 광범위한 비교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상중하 분포는 두 대학 모두 동일하였으나, A 대학 학생들이 B 대학 학생들보다 중간 

정도의 자기효능감이 훨씬 더 많았으며(A: 68.2%, B: 43.3%), B 대학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반면(A: 22.7%, B: 36.7%),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더 많았다(A: 9.1%, B: 20.0%). 두 대학의 교과목 성격이나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매우 비슷하다고 사료되어 계획한 연구였지만, 두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분포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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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로웠다. 이는 A 대학에서는 영어교육 이론 과목을 전공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고, B 

대학에서는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해당 내용에 대해 전공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보다 좋은 학점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 해당 과목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중·상위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의 소규모 집중 인터뷰 등 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A 대학 학생들처럼 자기효능감이 중간 수준이 대부분인 경우와, B 대학 학생들처럼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영어 의사소통역량이나 영어학습전략, 

영어와 우리말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비교해 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설문으로 조사한 총 평균에서만 B대학 학생들이 

조금 더 높았을 뿐,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A대학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첫 번째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 본 결과, A 대학 학생들의 평균(M = 4.32,      

SD = .78)이 대부분 B 대학 학생들(M = 3.67, SD = 1.35)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A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B 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보다 전체적으로 높았던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의 고른 분포보다는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포가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 학습을 할 때 위험감수(risk-

taking) 정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보다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Brown 2016)과 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우는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영어를 좋아하는 것(전체: 3.94, 상: 3.94, 중: 4.32, 하: 3.67)에 비해, 본인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다(전체: 3.29, 상: 3.29, 중: 3.41, 하: 3.20). 

또 전반적인 영어능력보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더 낮았고    (전체: 3.00, 상: 

3.00, 중: 3.09, 하: 2.93), 영어로 말하는 능력은 더 낮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전체: 2.83, 상: 

2.83, 중: 3.00, 하: 2.70)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통해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 할 때는 표정이나 억양 및 작은 제스처로도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 환경을 통해서는 이러한 몸짓 언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본인의 영어 

말하기와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낮게 판단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몸짓 

언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활용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았던 평가에 

비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서, 

향후 학생들의 선호도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우리말로 의사소통하고 말하는 능력을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어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어서(우리말 의사소통 

전체: 3.96, 상: 3.96, 중: 4.14, 하: 3.83, 우리말 말하기 전체: 3.85, 상: 3.85, 중: 3.86, 하: 3.83) 

이것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말 말하기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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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함께 잘 비교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의사소통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한 직후 영어와 우리말에 대해 모두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의 

학생들의 자기 평가 결과가 매우 흥미로워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김아영, 박인영 2001, Kaylani 1996, Lai 2009, Ikeda and Takeuchi 2000, Lee 

2010, Lee and Oxford 2008, Park 1994, Seok 2010)에서 학습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영어학습전략 총평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전체: 3.23, A 대학: 

3.38, B 대학: 3.11)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전체: 3.23, A 대학: 3.24, B 대학: 

3.23)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기 중에 한 번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과 사후 실시를 통해 참여학생들의 영어학습전략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을 때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때의 각 항목에 대한 

자기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 각 항목 기술통계 현황 
 전체 학생 A 대학 B 대학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영어선호도(EE) 3.94 1.18 52 4.32 .78 22 3.67 1.35 30 

일반영어능력 

자기평가(GE) 

3.29 1.05 52 3.41 .67 22 3.20 1.27 30 

영어의사소통능력 

자기평가(EC) 

3.00 1.07 52 3.09 .87 22 2.93 1.20 30 

영어말하기능력 

자기평가(ES) 

2.83 1.15 52 3.00 1.02 22 2.70 1.24 30 

우리말의사소통능력 

자기평가(KC) 

3.96 .71 52 4.14 .56 22 3.83 .79 30 

우리말말하기능력 

자기평가(KS) 

3.85 .80 52 3.86 .83 22 3.83 .79 30 

영어학습전략 

총평균(Strat) 

3.23 .67 52 3.38 .54 22 3.11 .75 30 

영어의사소통능력 

총평균(EComm) 

3.51 .35 52 3.36 .33 22 3.63 .32 30 

자기효능감 

총평균(SEff) 

3.23 .51 52 3.24 .45 22 3.23 .55 30 

 
4.2.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 자기 평가 상관관계  

 

표 3의 전체 학생 대상의 상관관계 결과, 표 4의 A 대학 학생들의 상관관계 결과, 표 5의 B 

대학 학생들의 상관관계 결과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얼마나 즐기는지 선호도와 일반적 영어능력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전체: r = .66, A 대학: r = .56, B 대학: r = .69)를 보이고 있는데, 강도만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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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였다. 다만 상기했듯이 A 대학의 선호도와 일반적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B 대학보다 높았는데, 두 요인의 상관관계는 B 대학이 더 높았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두 대학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어도 상관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난 것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표 3. 전체 학생 상관관계  

 EE GE EC ES KC KS Strat EComm SEff 

EE 1 .66** .61** .59** .18 .12 .79** .08 .14 

GE .66** 1 .70** .72** .20 .10 .60** .04 .32* 

EC .61** .70** 1 .91** .13 .09 .53** -.02 .20 

ES .59** .72** .91** 1 .04 .01 .51** -.13 .18 

KC .18 .20 .13 .04 1 .68** .11 .22 .24 

KS .12 .10 .09 .01 .68** 1 .05 .21 .34* 

Strat .79** .60** .53** .51** .11 .05 1 .19 .31* 

EComm .08 .04 -.02 -.13 .22 .21 .19 1 .26 

SEff .14 .32* .20 .18 .24 .34* .31* .26 1 

*. p < .05, **. p < .01 

  

우선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학생들은 영어선호도(EE)와 일반영어능력 자기 평가(GE),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EC), 영어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ES), 영어 학습전략(Strat) 간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영어학습전략과 성취도와 긍정적 관계를 보인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Lai 2009, Ikeda and Takeuchi 2000, Lee 2010, Lee and Oxford 

2008, Park 1994, Seok 2010), 영어학습전략을 자주 쓸수록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은 

경향이 있고 또는 영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을수록 영어학습전략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나 의사소통능력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 영어학습전략을 의도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학습전략이 이 외에도 자기효능감(SEff)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에 기초하여, 

이전 연구들에서 강조했던 대로(김아영, 박인영 2001, Kaylani 1996, Lee 2010)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실제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행동인 영어학습전략 활용이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학습전략은 

명시적으로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므로(이경랑 2011, Ikeda and Takeuchi 

2000, Lee 2010),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명시적 교수 전략을 세워 현장에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영어능력 자기 평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KS)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 

(EComm)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했던 설문 결과보다는, 본인의 말하기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말하기능력과는 

달리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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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들이 영어나 우리말로 말하는 것과 의사소통 하는 것은 다른 능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므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하기능력과 의사 

소통능력을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에는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 A 대학 학생 상관관계  

 EE GE EC ES KC KS Strat EComm SEff 

EE 1 .56** .66** .60** .44* .22 .53* .20 .04 

GE .56** 1 .51* .63** .10 -.07 .50* .04 .35 

EC .66** .51* 1 .86** .27 .08 .54** .09 .24 

ES .60** .63** .86** 1 .08 .00 .54** -.00 .30 

KC .44* .10 .27 .08 1 .65** .30 .48* -.06 

KS .22 -.07 .08 .00 .66** 1 .07 .42 .44** 

Strat .53* .50* .54** .54** .30 .07 1 .43* .55** 

EComm .20 .04 .09 -.00 .48* .42 .43* 1 .27 

SEff .04 .35 .24 .30 -.06 .44** .55** .27 1 

*. p < .05, **. p < .01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A 대학 학생 상관관계 결과는 전체 학생 결과와 거의 같았지만, 영어 

학습전략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이 더 많았고(영어 선호도, 일반영어능력 자기 평가, 영어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 영어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 자기효능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도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 영어학습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B 대학 학생 상관관계 결과도 거의 같았으나, 영어 학습전략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소는 없었다.  

 
표 5. B 대학 학생 상관관계  

 EE GE EC ES KC KS Strat EComm SEff 

EE 1 .69** .60** .58** .04 .08 .87** .22 .18 

GE .69** 1 .76** .76** .21 .17 .63** .11 .32 

EC .60** .76** 1 .94** .06 .10 .53** -.04 .18 

ES .58** .76** .94** 1 -.02 .02 .48** -.13 .12 

KC .04 .21 .06 -.02 1 .73** -.01 .27 .37* 

KS .08 .17 .10 .02 .73** 1 .04 .10 .55** 

Strat .86** .63** .53** .48** -.01 .04 1 .23 .21 

EComm .22 .11 -.04 -.13 .27 .10 .23 1 .29 

SEff .18 .32 .18 .12 .37* .55** .21 .29 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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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표 3, 4, 5),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과 모국어인 우리말 말하기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실제로 말하기를 잘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우리말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와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참여 학생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말하기와 의사소통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모국어여도 해당 

언어를 말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말하기와 의사소통 구분 관련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결과(총평균)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 및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A 대학 학생들만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관관계가 없었다. 3장의 연구 도구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이 영어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A 

대학 학생들은 우리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 이에 대한 후속 인터뷰 등을 

시행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명시적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조했던 

항목들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설문 결과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말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을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는 상기했던 대로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뿐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 교육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에 

더욱 관심도와 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전략이나 자기효능감은 왜 더 낮은 편인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영어 의사소통역량 함양과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본인에 대한 믿음과 자기 평가 등의 관계를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바뀐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연구들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서울의 두 대학에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전공과 

교양으로 듣는 학생들 총 52명(A대학 22명, B대학 30명)을 대상으로, 학기 초부터 수업 내용, 

설문 내용, 설문 시기 등을 교수자들이 미리 상의하여 동시 진행하였다. 두 대학의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들(자기효능감과 영어학습전략 등), 자기 

평가(말하기능력, 의사소통능력, 선호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기존에 개발되어 국내 대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중인 측정도구들을 선정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 영어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함께 영어 훙미도, 일반적 영어능력, 영어와 우리말 의사소통능력 등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자기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구글폼으로 같은 시기에 수업 중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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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영어학습전략과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총평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소는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우리말 

말하기능력 자기 평가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모국어인 우리말 말하기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실제로 말하기를 잘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인데, 우리말의사소통능력 자기 평가와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이 흥미로운 점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말하기와 의사 

소통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국어여도 해당 언어를 말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써 후속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영어에도 

높은 관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전략이나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향후 질적 연구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 모색 및 향후 연구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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